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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는 대학교 동기인 효진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설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효진의 재능에 늘 감탄했던 터라, 동기이지만 존경의 마음을 품어 왔던 효진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말에 경미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효진의 스타트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효진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털어놓았고, 경미는 술김에 덜컥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해 버렸습니다. 경미는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니 약간 후회가 되었지만, 효진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미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효진에게 주권을 보내 달라고 하자, 실제 주권이 아닌 

주권미발행확인서 라는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경미는 법대를 나온 친동생에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주권을 안 주고 주권미발행확인서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만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상법 조항까지 정확히 인용하면서, 주식을 인수했으면 당연히 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미는 동생의 말처럼 효진에게 주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효진은 스타트업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미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동생은 효진이 

사기꾼이 분명하니 어서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라고 성화였습니다.  

 

경미는 조심스럽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식을 무르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효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효진은 변호사와 몇 번 통화를 하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원한다면 자기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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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는 효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주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효진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더 수상하다는 동생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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